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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군 간부의 직무자율성 및 직무중요성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직무자율
성 및 중요성과 창의적 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육군 부사관과 
장교 55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AMO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직무자율성과 직무중요
성은 창의적 행동과 자기효능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도 창의적 행
동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기효능감은 직무자율성과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와 직무중요성과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연구
가 미흡했던 군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확장시켰다는 점, 군 조직 내 창의적 행동의 선행요인과 메커니즘
을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군 조직 내 창의적 행동 유발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및 
실무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 제한점 및 차후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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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job autonomy and task significance on creative 
behavior in military organizations, and to identify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among job autonomy and task significance and creative behavior.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for 559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 of the Army and the data was analyzed 
using AMOS. The results of the study have showed that job autonomy and task significa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reative behavior and self-efficacy. Self-efficacy has also been shown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reative behavior. In addition, self-efficacy has been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autonomy and creative behavior and between task significance 
and creative behavior. This study ha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that it expanded the 
research results to military organizations that had been relatively insufficient, confirmed the leading 
factors and mechanisms of creative behavior in military organizations, and proposed various measures 
to induce creative action in military organiz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research restrictions and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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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금 우리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빅테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
리두기, 비대면 으로 대면하는 시대 등 빠르게 변화하
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나 조직, 개인
의 기존 행동과 방식이 더 이상 효과가 없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검
진 방식 등 창의적 행동과 대응방식이 필요하고, 창의
적 행동 촉진을 위해 조직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1].

군 조직도 불확실한 전장상황에서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면서 전투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
다는 점에서 이러한 창의적 행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창의성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 또는 개선해 나가는 것이며, 제
품이나 서비스 및 작업과정 등에 관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것을 의미한다[2][3]. 조직구성
원들의 창의성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직무수행과정을 
통해서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직무특성과 창의
성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는 일반적 믿음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직무특성, 창의성 등을 각각 
별도의 주제로 다룬 연구이며, 직무특성과 창의성과 관
계를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4]. 더욱
이 그중에서도, 상당수 연구가 민간조직의 직무특성과 
창의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로 이루어져 왔으며 군
대조직에서 창의성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 되어 있지 않
았고 특히 군 간부들에 대한 직무특성과 창의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5]. 군대조직에서 창의성은 
어느 민간조직보다 중요한 요소인데, 그 이유는 전쟁사
에서 승리한 다수의 전투들은 창의적인 전투수행에 기
인하고 있으며, 불확실한 전쟁 상황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군인들의 창의적 행동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5][6]. 

이러한 전쟁교훈들을 고려하여 한국 육군에서는 최
근에 임무수행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임무형 지휘’라는 
지휘철학을 제시하였다. ‘임무형 지휘’란 “부여된 과업
의 효과적 달성을 목적으로 상급 지휘관은 하급 지휘관

에게 명확한 지휘관의도와 과업을 제시하고 가용자원
을 제공하며, 하급 지휘관은 상급 지휘관의도와 과업에 
기초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을 말한다[7]. 임무기반, 자율성 기반 및 창의성 기반 임
무수행에 관한 이러한 철학은 군사 선진국인 독일과 미
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임무형 지휘’에서 강조
하는 임무수행의 자율성이 군대 조직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주어서 임무수행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다[8]. 따라서 국가의 전쟁을 준비하는 군 조직
에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직무란 조직 내에 있는 개인의 역할을 규정하
는 기본적인 단위이며 개인과 조직을 연결해 주는 매개
체이다. 군 조직에서 직무는 민간조직보다 더욱 정형화
되어 있는 특성이 있고, 군 조직은 일사불란한 지휘체
계가 요구되므로, 군 조직에서 이러한 직무특성이 직업
군인의 창의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규명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Hackman & Oldham[9]은 구성원이 직무에 흥미를 
느끼고 창의적으로 성과를 촉진시키도록 하는 직무특
성 5가지 요인으로 과업정체성, 직무중요성, 기술다양
성, 자율성, 피드백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에 의하면, 직
무특성은 조직구성원의 심리적(내적) 기제 강화에 영향
을 미치고, 구성원의 심리적 기제 강화는 조직의 효율
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10]. 특히 직무중요성에 대
해,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과업 의미를 알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중요하게 느낄 때, 직무에 대한 관심이 증
대되고 내적동기가 올라간다고 하였다[9]. 또한, 직무자
율성에 대해, 조직구성원에게 업무계획 측면이나 업무
수행방식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될 
경우 내적동기가 증가되고 일에 대한 주인의식과 참여
의식이 향상되어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하
였다[10].

한편, Thomas & Velutinous[11]는 자기효능감 같
은 심리적 기제들이 창의적 행동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고득영·유태영[12]은 직무
특성이 구성원의 심리적 기제를 통해 창의적 행동을 이
끌지만, 인과과정을 밝힌 연구가 미흡하다고 하였고, 
Conger & Kanungo[13]와 Spreitzer[14]는 자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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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이 개인의 창의적 행동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며, 직무 및 작업환경과 관련된 변수들이 창의적 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이 중
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개념 제시에 대해 민
간조직에서는 실증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15]. 반면에, 군대조직의 직무특성과 자기효능감 및 창
의적 행동에 대한 연구는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편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조직 간부의 
직무특성, 즉 직무자율성과 중요성이 창의적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아울러 직무특성과 창의적 행동
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다. 이를 통해 군 조직에서 직무특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의적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창의적 
행동을 촉진하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직무특성과 창의적 행동의 관계
직무는 조직 내에 있는 개인의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

적인 단위이며, 특정조직이 고객, 시민, 또는 이해 관계
자들에게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생
산 및 제공하도록 의도적으로 조직화되고 설계되는 것
이다. 직무특성 관련 여러 연구 중 Hackman과 
Oldham[9][10]이 제시한 직무특성모델은 직무특성을 
설명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직무특성에 
대해서 Hackman과 Oldham[10]은 직무 수행 시 구
성원으로 하여금 직무에 대한 의미,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결과에 대해 인지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직무특성 중 직무중요성은 직무가 조직 내·외부 사람
들의 삶이나 작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이며, 
일의 의미(meaningfulness)와 관련이 있다[11]. 특성 
중 하나인 직무자율성은 직무수행자가 직무수행에 필
요한 업무계획 및 업무수행방식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자유, 독립성, 그리고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창의성이란 “개인 또는 함께 업무하는 집단에 의해 

발현되는 상품, 서비스, 절차, 과정에 대한 새롭고, 유용
한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된다[16]. Shalley 
[17]는 창의적 행동을 조직 구성원의 직무와 관련 문제
에 대하여 적절하고 새롭게 여겨지는 해결책을 개발하
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창의성과 창의적 행동은 유사한 
개념으로 보기도 하며 교환 가능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창의적 행동은 개인 차원의 개인특성이나 내적동기, 
직무 특성, 조직문화 및 리더십과 같은 환경 변화 등 다
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5][18]. 특히, 
Hackman과 Oldham[9]은 직무특성의 5가지 차원인 
직무중요성, 자율성, 정체성, 기능다양성 및 피드백이 
구성원의 직무태도 뿐 아니라 창의적 행동을 이끄는 요
인이라고 제시하였다. 직무설계와 일의 의미에 대한 전
문가인 Grant[19]는 구성원들이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
하게 되면 자신의 업무를 더욱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일이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게 
연결되었다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동기부여 되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 구성원이 직무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 
할수록, 창의적 행동을 더 활발하게 수행할 수 있다. 자
신이 맡은 직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직무가 타
인과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인식한다면, 외적
인 요소에 의한 동기부여가 아닌 내적으로 동기부여 되
어서 직무수행간에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새로
운 접근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일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일에 가
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창의적 행동에 필요한 끈기와 높
은 강도의 열정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자
신의 직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구성원은 자신의 주
의력을 통제하여 창의적인 문제해결에 자신의 주의와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20].

직무자율성은 직무관련 계획수립 이나 절차상의 자
유, 독립성, 재량권 등의 의미이며, 구성원에게 직무자
율성이 주어지면, 구성원은 스스로 의사결정 및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21]. 따라서 자신의 일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받은 구성
원은 자신의 직무를 더욱 능동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새롭고 유용한 업무수행방법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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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직의 특성상 직무중요성과 직무자율성은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직무중요성 면에서 보면, 군 조
직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민간조직과 달리 
헌법을 기반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 국가기관이며, 국
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
가로부터 합법적인 무력 사용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
하는 조직이다. 군은 평시에는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는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임
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군 간부 개인의 직무, 
그 자체는 복잡하고 다양하지 않을 지라도 직무의 중요
성, 즉 직무의 의미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군 조직이 전투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주요 국
면에서 전투력을 집중하여 운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위계질서가 강한 점이 군 
조직의 특징이다. 이러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군대간
부들의 직무자율성이 높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군인은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기본권을 제한 받
거나, 때로는 생명이 위태로운 명령에도 복종해야 한다
[24]. 군대조직은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중요성이 강
조되며, 또한 개인의 자율성이나 창의성보다는 위계질
서와 명령과 복종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군 조직의 특성은 자율성 향상을 
통한 동기유발관점에서 볼 때 일반사회조직에 비하여 
구조적으로 불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군 간부의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위
해서 직무자율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군 조직은 불확실한 전쟁 상황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조직 내 창의성도 매우 중요하다[5]. 일사불
란한 지휘체계가 요구되는 군에 창의성은 왜 중요한 것
일까? 그 이유는 군의 임무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인
데, 전쟁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우연의 영역이라는 
점과 미래 전장 환경이 점차 복잡해지고 급변하기 때문
에 기존의 방식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한국 육군은 군 조직의 자율성과 창의성 강화를 위해
서 최근 2018년에‘임무형 지휘’를 ‘육군의 지휘철학’으
로 정립하였다. 육군은 불확실하고 우연적 요소가 많은 
전장의 본질적 특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전장 환

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육군 구성원의 창의적 행동을 
촉진하는 풍토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무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임무 달성을 위해 자율성
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임무수행 방법을 찾아 시행하도
록 하는 것이 핵심정신인 것이다. 이렇게 창의적 행동
은 민간 뿐 아니라 군 조직에게도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군대 조직에서 창의성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어 오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군대조직에서 직
무특성과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경험연구는 매
우 드물게 제시되어 왔다[5].  

직무특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직무자율성과 창의적 행동의 관해서는 
여러 국내외 연구에서 긍정적 영향관계가 확인되었다. 
국내 김국진·강지선[21], 김윤재·남궁선·박스잔[25], 진
윤희·김성종[26], 최석봉[27], 최예나[28] 등이 직무자
율성과 창의적 행동의 긍정적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해외에서도 Amabile[16], Deci & Ryan[29], 
Glassman[23], Zhou[30] 등이, 직무자율성이 높은 직
무를 수행할 때 구성원들의 창의적 행동이 높아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

직무중요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국내외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심덕섭·하성욱[31], 안관영
[32], 최지원·이희수[33]의 민간조직 대상 연구에서는 
직무중요성이 창의적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반면에 조선배·김석용·변정우[4], 류정란[34]의 민간
조직대상 연구와 제연실[35]의 공공조직 대상 연구에서
는 직무중요성이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직무중요성이 민간조직과 공공
조직, 또는 업무특성에 따라서 상이할 가능성을 보여주
며,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1. 군 간부의 직무자율성은 창의적 행동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군 간부의 직무중요성은 창의적 행동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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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특성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Bandura[36]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특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믿음이라고 제
시하였으며, Lee & Bobko[37]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
는 구체적인 기술이나 능력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그리고 인지적인 판단과 관련된 개념
이라고 하였다. 또한 Bandura[36]는 사람은 자신이 효
능적이라고 느낄 때,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실패의 
가능성보다 높다고 믿게 되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
일수록, 목표를 더 높이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몰입 행동을 더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Hackman & Oldham[10]은 직무특성모형 이론에
서 직무특성이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기제의 강화에 영
향을 미치고, 구성원의 심리적 기제 강화는 조직의 효
율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직무특성이 자
기효능감 같은 심리적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조
직의 효율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군대 조직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률에서조차도 군인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
을 의미하는 필승의 신념을 지녀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
는데 자기효능감은 군인의 필승의 신념을 강화하는 역
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3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
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과업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믿음이다[39]. 자신이 임무를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스스로의 믿음이 없으면 불
확실하고 극한의 상황이 전개되는 전투상황에서 필승
의 신념을 가지기가 어렵다. 불확실한 전장의 환경가운
데서도 상황을 주도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군
인들에게 있어 자기효능감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증가
시키고 임무달성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부
하들의 역량(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8]. 자신이 효능적이라고 믿을 때 그렇지 않을 
때 보다, 임무 달성 가능성이 높으며, 자기효능감이 높
은 군인 일수록 임무달성을 위해 더 몰입할 경향이 있
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39].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직무특성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지만, 직무특성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종길[40]은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특

성의 하위변수인 직무중요성과 근무특수성이 자기효능
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송정수와 양필석
[41]도 판매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자
율성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
시하였다. 또한, 권정희[42]도 호텔식음료종사원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특성요인을 지각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기술다양성, 직무중요성, 과업정체성, 
직무자율성, 피드백을 높게 지각하면 할수록 자기효능
감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 군 간부의 직무자율성은 자기효능감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군 간부의 직무중요성은 자기효능감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직무특성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
개효과

Bandura[39]는 자기효능감이 특정 행동에 몰입하기 
위해 필요한 동기부여 정도와 역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창의적인 성과 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의 발견을 
위해서는 필요조건이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조직구성
원들이 창의적 행동을 하고 업무 수행 시 창의적 행동
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창
의적 행동은 실패의 가능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위험감수와 인내가 필요한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때문
에, 자기효능감은 창의적 행동의 필요조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43]. 자기효능감이 높은 구성원은 실패를 경험
하거나 힘든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
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롭고,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44]. 

직무특성과 창의적 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효능
감의 매개역할에 대한 가능성은 앞서 살펴본 Hackman 
& Oldham[10]의 직무특성모형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직무특성이 직무수행과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
는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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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스스로의 믿음으로서 심리적 기제인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성원들이 직무수행의 자
율성이 높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한
다고 해서 바로 창의적 행동이 유발되기보다는, 직무수
행에 대해 성공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
질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도를 
위한 창의적 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직무자율성과 중요성이 창의적 행동을 유발하
는 동기 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일을 수행하는데 성공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더 높은 직무목표를 세우
고 목표달성을 위해 몰입하게 되고 이때 몰입은 창의적 
행동을 이끈다는 것이다. 민간기업 종업원들 대상으로 
한 심덕섭·하성욱[31]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직무
특성 중 자율성과 혁신행동 사이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업정체성과 혁신행동간
의 관계는 완전매개, 직무중요성과 혁신행동간의 관계
는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군에서는 지금 ‘임무형 지
휘’를 지휘철학으로 정립하는 등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적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성을 준다고 모두 창의적 행동이 촉진되는 것은 아
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자신감이 
있어야 창의적 행동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민간조직에 비하여 직무특성이 상이한 군
대조직에서 직무를 통해서 창의적 행동을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개역할을 하는 구성원의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일인 것이다. 이
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
다.  

가설 5. 군 간부의 자기효능감은 창의적 행동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군 간부의 자기효능감은 직무자율성이 창의
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 7. 군 간부의 자기효능감은 직무중요성이 창의
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연구모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의 모집단은 육군간부 전체이며, 표본추출방

법은 비확률표본추출법의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
다. 연구진이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보병, 포병, 방공, 군
수 부대 등 총 5개 부대를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해당부
대 지휘관에게 설문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부대에 근무하는 장교와 부사관들 중 희망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은 온라인 설문으로 익명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559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세부적인 인구통계는 [표 
1]과 같다. 남군이 516명(92.8%)이며, 계급별로는 부사
관이 381명(68.5%)이며 위관 151명(27.2%), 영관 
24(4.3%)이다. 병과는 보병 141명(25.3%). 포병 152
명(27.2%), 기타병과 147명(26.3%)이다. 

표 1. 응답자 현황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 516(92.8)

학력

고교졸 138(24.7)

여 40(7.2) 2년제 대졸 179(32.0)

연령

20 미만 244(43.8) 4년제 대졸 206(36.9)

20~29 205(36.8) 대학원 재이상 36(6.4)

30~39 96(17.2)

병과

보병 141(25.3)

40~49 12(2.2)
포병 152(27.2)

계급

부사관 381(68.5)
방공 118(21.1)

위관 151(27.2)

기타 147(26.3)영관 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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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변인
2.1 직무자율성
직무자율성은 직무수행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계획 

및 수행방식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자유, 독
립성, 그리고 재량권 등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
다. Hackman & Oldham[9]이 제시한 직무특성모형
의 직무자율성에 관한 문항 4문항을 활용하였고 국내
의 여러 선행연구에서 검증이 되었다[12][45]. 예시문
항으로는 “나의 직무는 업무수행을 위해 내 나름대로의 
의사결정을 할 기회가 많다.”, “나는 업무에 대하여 재
량권이 많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직무자율성의 
Cronbach's α=.87 이었다.

2.2 직무중요성
직무중요성은 직무가 조직 내·외부 사람들의 삶이나 

작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Hackman & 
Oldham[10]이 제시한 직무특성모형의 직무중요성에 
관한 문항 4문항을 활용하였고 국내의 여러 선행연구
에서 검증이 되었다[46]. 예시문항으로는 “나의 직무는 
그 성과 여부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나의 일은 우리 부대에서 중요한 일이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직무중요성의 Cronbach's α=.92 이었다.

2.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Bandura[39]의 애매모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이 행동을 잘 조직하고 본인의 
업무 수행을 잘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한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자기효능감 측정은 Chen, 
Gully & Eden[47]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관
한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예시문항은 “나는 내가 스
스로 세운 목표 중 대부분을 달성할 수 있다.”, “나는 마
음속으로 정한 노력을 기울이면 무슨 일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의 
Cronbach's α=.95 이었다.

2.4 창의적 행동
창의적 행동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절차를 개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행동을 “직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새롭고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해결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구성원의 창의적인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coot & Bruce[48]가 개발한 6
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창의적인 아이
디어를 실행하도록 노력한다.”, “나는 일할 때 주도적으
로 새로운 방법이나 기술, 아이디어를 사용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창의적 행동의 Cronbach's α=.93 
이었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SPSS 24 와 AMOS 24를 사용

하였다. 대표적인 모형적합도 평가지수인 TLI, CFI, 
RMSEA를 활용하였다[49][50]. 모형 적합도 지수의 기
준은 CFI 와 TLI는 값이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
고 할 수 있다.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
도,05~.08사이 이면 양호한 적합도이고 .10이상이면 
적절하지 않은 적합도이다[49][50]. SRMR은 .08이하 
일 때 좋은 것으로 보고된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
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스트랩핑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최근에 가장 발전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51].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표 2]는 연구에 활용된 요인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

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직무자율성이 3.67로 가장 낮
은 평균을 보이고 있으며 창의성이 다음으로 3.91을 보
이고 있다.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45~.71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연구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p<.05, **p<.01, ***p<.001

　구분 평균 SD 신뢰도 1 2 3 4
직무중요성 4.10 .7961 .92 1

직무자율성 3.67 .8688 .87 .57** 1

자기효능감 4.12 .7120 .95 .50** .45** 1

창의적 행동 3.91 .7392 .93 58** .56** .7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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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203)=834.86, 

p<.001, CFI=.94, RMSEA=.07, TLI=.93 로서 전반적
인 적합도 지수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그림 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가설 1, 직무자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창의적 행동(B=.23, p <.001)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2. 직무자율성 및 중요성과 창의적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표준화계수)

가설 2는 직무중요성의 창의적 행동(B=.19)에 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된 것으로 밝혀졌
다. 가설 3은 직무자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
기효능감 (B=.26 p <.001)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나 지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설 4는 직무중요
성의 창의적 행동 (B=.37)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나 지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설 5는 자기효능
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창의적 행동 (B=.54 p 
<.001)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된 것
으로 밝혀졌다.

각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추정치와 채택여부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각 변인간 경로계수 추정치

[표 4]는 매개효과분석을 위해 추정된 변인들 간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직무자율성
창의적 행동 .37*** .23*** .14

자기효능감 .26*** .26***

직무중요성
창의적 행동 .38*** .19*** .20

자기효능감 .39*** .37***

자기효능감 창의적 행동 .54*** .54***

표 4. 주요변인들 간의 직접·간접 및 총효과

*p<.05, **p<.01, ***p<.001

직무자율성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총효과는 .37이
며, 간접효과는 .14이다. 직무중요성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총 효과는 .38이고 간접효과는 .20이다. 직무중
요성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뢰구간 95% 하한 값과 상한 값에서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
단한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스트랩핑 검정시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으며, 
아래 [표 5]는 부스트랩핑에 의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이다.

표 5. 부스트랩핑에 의한 매개효과 검증

직무자율성과 창의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는 계수 .14 값의 하한 값 (.8)과 상한 값 
(.22)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05 수준에서 유
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중요성과 창의적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채택

직무자율성
창의적 행동 .22*** .23 채택

자기효능감 .24*** .26 채택

직무중요성
창의적 행동 .19*** .19 채택

자기효능감 .35*** .37 채택

자기효능감 창의적 행동 .56*** .54 채택

구분 계수 95% 신뢰구간
하한 값 상한 값 Sig.

직무자율성-창의적 행동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14 .8 .22 .00

직무중요성-창의적 행동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20 .12 .2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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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하한 값
(.12)과 상한 값 (.29)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
므로 .05 수준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
하여, 자기효능감이 직무자율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
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6은 지지되었으며, 또한 직
무중요성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7은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직무자율성과 직
무중요성 같은 직무특성이 군 조직 내 간부들의 창의적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이
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실증하기 위해
서, 육군 내 559명의 간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군 간부들에게 있어 직무
자율성과 직무중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본인들
의 창의적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둘째, 군 간부들에게 있어 직무자율성과 직무중
요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본인들의 자기효능감에
도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매개
효과 면에서는, 직무자율성과 직무중요성이 창의적 행
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자기효능감을 매개
로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부분 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의 중요사항을 논의하면, 첫째, 직무자율
성과 창의적 행동의 관계에서, 직무자율성이 창의적 행
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민간조직 대상의 선
행연구 결과[25-28]가 군 조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점의 의미는, 군 조직 내에서
도 간부들이 업무수행 간에 자신의 판단으로 어느 정도 
업무의 속도와 종료시간을 조절하거나, 업무수행 방식
과 절차 등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간부들의 창의적 행동이 더욱 발휘된다는 것
이다. 이는 군 간부들이 수행 업무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았을 때, 스스로 업무성과를 향상시킬 새로운 아
이디어 또는 방법을 찾고 실행함으로써 직무에 대한 책
임을 다하려고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둘째, 직무중요성과 창의적 행동의 관계에서, 기존의 
민간 기업조직 대상 선행연구들에서는 직무중요성이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4][34][35]와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연구결과[31-33]로 실증결과
가 구분되었다. 이번 군 간부를 대상의 연구에서는 직
무중요성이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군 조직과 민간조직의 차별성에 기
인한 것으로, 군 조직에서는 개인의 일이 최종적으로는 
군 전체의 임무나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에 간부들이 상
대적으로 직무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점이 구성원들의 내적동기를 강화시켜서 창의적 행
동을 유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행동의 관계에서는, 민간 
기업조직 대상 연구결과와 같이, 군 조직에서도 자기효
능감이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창의적인 행동을 하는 간부들은 그렇
지 않은 간부들에 비해서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데,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부는 실패 후, 이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위해 창
의적인 행동을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군 조직에서 직무자율성 및 직무중요성과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는, 민간 기업조직 대상 연구결과
[40-42]와 같이, 직무자율성 및 직무중요성이 자기효능
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대조
직에서도 민간조직과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어느 정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정하면서 수행할
수록, 그리고 자신의 직무가 조직의 목표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면 할수록 자기효능감이 제고
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군 간부들에게 있어 직무자율성과 직무중요
성의 창의적 행동에 대한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자
기효능감을 통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정
형화 되어 있는 군 직무특성상, 직무 자율성, 직무중요
성을 통한 동기부여를 추진하는 것이 민간조직에 비하
여 쉽지 않은 환경에서 직무특성에만 주목하여 창의적 
행동의 유발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개인 특성인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크다는 점은, 여
러 악조건 상황에서 임무완수에 있어서 간부들의 자기
효능감이 중요한 변수임을 의미한다. 직무중요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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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시켜주고 자율성을 높여 준다고 해도 군대에서 강조
하는 필승의 신념과 같은 임무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없
다면 문제해결에 대한 몰입과 창의적 행동이 촉진되기 
어려우며, 결국 조직의 성과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것이
다[38]. 따라서 군 조직의 리더들은, 부하에게 직무 자
율성을 확대하여 주고 직무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것
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부하들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키우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부하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어려운 상
황을 경험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하며, 
직무에 대한 경험과 숙련이 되는데 필요한 코칭활동 등
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의 특이점은, 심덕섭과 하성욱
[31]의 민간조직 대상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효능감이 
직무자율성과 창의적 행동 간에는 매개효과가 있지만 
직무중요성과 창의적 행동 간에는 매개효과가 없다고 
나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직무중요성과 
창의적 행동 간에도 매개효과가 입증된 점이다. 이점에 
대한 가능한 해석 중 하나는 군은 항상 국가의 위기상
태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훈련하는 속성상 조직과 개인
의 직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민간조직보다 군 조직 내에서 직
무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민간조직보다 더 강하게 나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와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그동안 민간조직에 비해 상대적으
로 미흡했던 공공조직, 특히 군 조직 간부들을 대상으
로 창의적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선행요인
과 함께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창의적 행동이 작동되었
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이 직무특성과 같은 작업환경이 조직구성
원들의 직무동기에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을 규명해 왔
지만, 이들 요인들이 혁신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에 대한 연구는 미약한 수준이었다[32]. 더욱이 이 분야
에서 군 조직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하였다.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군 간부들의 창의적 행동의 결과가 
전투의 승패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쟁의 승패를 결

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번 군 조직에 대한 연구결과는, 비록 군 조직
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군 복무를 직업으로 인식하
고 있는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공공조
직에도 유사한 시사점을 준 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민
간조직과 군 조직에 대한 연구결과의 비교를 제시한다
는 점에서 기존의 민간조직 중심의 연구 결과를 확장시
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 조직 내에서 직무자율성과 직
무중요성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의적 행동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군 간부들의 창의적 행
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직무설계 등 방안모색도 중요
하지만, 자기효능감 같은 부하의 정서적 반응도 중요함
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 창의적 행동을 유도
하기 위한 리더십 개발 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군 조직 내 
간부들이 직무수행에 있어, 자신이 스스로 일정을 계획
하고, 방법을 결정하는 등 어느 정도 재량권이 주어질
수록, 또한 직무의 중요성을 지각할수록, 그리고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보다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주
고 있다. 따라서 군 조직의 지휘관들은, 조직의 창의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직 내 주기적인 직무 재설계
와 수시로 업무개선 토의를 통해서 간부들 직무의 자율
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직무를 조정하고 업무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각종 회의 또는 워크숍을 통해서 과업
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미치는 영향 등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아울러 하급자가 개인 의견을 두려움 없이 제시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직무수행과 관련
된 새로운 시도에 대해 인정과 칭찬해주고, 원하지 않
은 결과에 대해서는 위로와 격려, 코칭 등의 활동을 통
해서 간부들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살펴보면 첫
째, 본 연구는 군 조직 내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만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하여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
들이 군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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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둘째,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에는 직무

특성, 개인특성, 관계 특성 같은 여러 변인들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무특성 중 직무자율성과 직무중요성
만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제한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직무특성의 다른 요인과 더불어 개인특성, 관
계특성, 조직특성 등 다른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
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단일 응답자의 주관적 지
각에 기초한 자기보고식 응답으로 응답자의 편향성으
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원
천에 따른 오류를 배제하고 분석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
해 상급자를 포함하는 등 다른 자료원천으로 자료를 수
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모형의 인과관계를 검증을 위해 시간적 간
격을 두고 종단적 연구를 실시해야 하나, 본 연구는 횡
단적인 연구 진행으로 연구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데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에는 정확한 연
구를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종단적 연구를 실시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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